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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 중인 228명을 편의표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

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첫 희망진로, 취업준비정도,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순이었으며,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예방, 대처 

및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가를 위한 차별화된 취업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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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f Job-Seeking Stress. A convenience sample of 228 nursing students was conducted from in three 

departments of nursing.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21.0 program.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lower the Job-Seeking Stress. The factors 

influencing Job-Seeking Stress were social support, first hope career, job readin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for Job-Seeking Stress was 

19%.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ope with, and mitigate the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differentiated Career education programs to increase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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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통계청의 청년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청년 실업률

은 2016년 9.8%에서 2019년에 8.9%로 감소하였고, 고

용률은 2016년 41.7%에서 2019년 43.5%로 상승함으로 

나타났다[1]. 그러나 청년층의 인구감소, 온라인화 및 무

인화 확산 등 인구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

은 어려운 실정이다[1]. 대학생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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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높은 취업스트레스의[2] 비효과적 해소는 신체, 심

리, 사회적 문제의 원천이 될 수 있고[3], 간호학생의 경우

도 정신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잠재적으로 안고 간다[4].

다수의 간호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

업의 용이·전문·안전성 등이나, 간호학과 신설 및 간호

대학 입학정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경력단절 간호

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이 강화되는 경쟁사회 속에서

[5] 이들의 취업스트레스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상

황이다[6]. 이에 간호학생들은 본인의 희망 기관 취업을 

위한 학점관리, 토익, 관련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스펙

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7], 해외 어학연

수나 국내외 봉사활동 등과 같은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공분야에 대한 

생소함, 엄격하게 편성된 교육과정, 과중할 정도의 학습

량,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 국가고시 준비 등

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 다방면에 걸친 스트레스 요

인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4,7].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감 결여와 비합리적 취업준비 과정으로 건강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없다[8]. 특히 구직활동이 본격적으로 시

작되는 시기에 있는 고학년 학생들은 저학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9], 이에 대한 

관심과 이를 토대로 한 실증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지지 망을 통해 실체상황에서 

제공받는 지지 수준과 사회 네트워크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수준으로[10], 진로관련 사회적 지지는 개인

의 적극적인 진로행동 가능성을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

한다[11]. 사회적 지지가 낮은 개인이라도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면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12], 취업스트레스로부터의 우울 및 절망 과정에

서 사회적 지지는 이를 완화시키는 조절변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13]. 사회적 지지는 간호학생의 학업 및 임

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방안으로 보고되었고[4], 졸업학

년 간호학생의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활용 및 

대처는 스트레스에 긍정적·낙관적 관점을 나타낸다

[14]. 이에,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자원으로 정신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취업스트레스 등 다양한 

차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12].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이다[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본인이 성공적으로 진로를 결

정하여 직장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가지는 자신감의 수준을 의미한다[16]. 높은 수준의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 탐색, 선택 및 적응 행동에 

정적인 관계가 있고[6], 사회적지지, 취업준비정도나 취

업성과에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17]. 간호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진로

에 대한 성찰 부족현상과 취업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이 부족한 경우 취업된 후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이

직으로 이어지게 된다[8,18]. 이는 간호 서비스 질 하락

과 의료인력 양성의 비용 손실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

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간호학생의 취업진로에 

대한 탐색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및 학과

차원의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18]. 또한, 간호학생에

게 간호사의 다양한 취업분야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

육으로 스스로에게 진로결정과 적절한 취업진로를 설

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고학년 간호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취업스트레

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3, 4학년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를 통해 고학년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예방, 완화와 

대처전략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

수 간의 관련성 규명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취업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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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와 G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 간

호학과에 재학 중인 3·4학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05, 검정력(  )=.95, 효과크기(ES)= 

.15로 산출한 결과 189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목적의 이

해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응답자 240명 중 설문 응답 

미비, 누락된 설문 응답자 등 부적절한 응답자 12명을 

제외한 총 228명의 자료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Park[10]이 개발한 도구를 Kim[19]

이 수정·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

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의 4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9]의 연구에서 Cronbach’s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6이었다.

2.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와 Taylor[11]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rom (CDMSES-SF)을 Lee[20]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목표선택 11문항, 문제해

결 3문항, 직업정보 6문항, 미래계획 5문항의 4개 하위

요인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0]의 연구에서 Cronbach’s ⍺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2였다.

2.3.3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

(Conell Medical Index: CMI)을 기반으로 한 

Hwang[21]의 도구를 Kang[2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성격 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 5문항, 학업 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 스트

레스 4문항, 취업불안 스트레스 3문항의 총 22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22]의 

연구에서 Cronbach’s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3이었다.

2.4 자료수집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K대학 기관생명윤

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KW-2018-14)을 받은 

후 시행하였고, 2018년 10월 26일부터 11월 04일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등

에 대해 사전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 가능하며, 모든 자료는 익명 전산 처리 후 연

구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 

하였다. 

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진

로 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4) 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5)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3학년이 194명(85.1%), 성별은 여자가 

199명(87.3%), 연령은 20-24세가 207명(90.8%)으로 

가장 많은 분포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중위권 148명

(64.9%)이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호함이 

119명(52.2%), 보통이 102명(44.7%), 대인관계는 만

족함이 149명(65.4%), 보통이 77명(33.8%)으로 나타

났다.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동기는 졸업 후 높은 취업

률이 85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적성과 취미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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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70명(30.7%),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가 45명

(19.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보

통 이상 높다가 209명(9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취업 준비정도는 보통이다가 115명(50.4%)으로 가

장 많았다. 첫 희망진로는 병원간호사가 197명(86.4%)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간호직공무원 25명(11.0%)

이었다. 취업영향요인은 본인의 의지나 계획, 목표가 

122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순수한 실력이 69명

(30.3%), 학교 교수의 지원이 12명(5.3%)으로 조사되

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8)

Variable Categories n(%)

Grade
3 194(85.1) 

4 34(14.9) 

Gender
Male 29(12.7) 

Female 199(87.3) 

Age
20-24 207(90.8) 

25 ≦ 21(9.2)

School 

grades

good 53(23.2) 

moderate 148(64.9) 

bad 27(11.8)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19(52.2) 

Average 102(44.7) 

Fragile 7(3.1)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149(65.4) 

Moderate 77(33.8) 

Dissatisfied 2(0.9)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consider high school grades 23(10.1) 

aptitude and hobbies 70(30.7) 

High employment rate after 

graduation
85(37.3) 

parent or teacher's

recommendation
45(19.7) 

other 5(2.2)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high 21(9.20) 

high 94(41.2) 

Moderate 94(41.2) 

low 13(5.7) 

Very low 6(2.6) 

Preparation

for job

seeking

Very high 19(8.3) 

high 43(18.9) 

Moderate 115(50.4) 

low 49(21.5) 

Very low 2(0.9)

First hope

career

Hospital nurse 197(86.4) 

Nursing officials 25(11.0) 

Health teacher 2(0.9) 

Industrial nurse 4(1.8) 

Factors

affecting 

job seeking

Pure skills 69(30.3) 

Will planning, goal 122(53.5) 

Socio-economic

background, social network
10(4.4) 

School reputation 8(3.5) 

School professor support 12(5.3) 

Senior's help 2(0.9) 

other 5(2.2)

3.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평점 3.84±0.75점이

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 3.36±0.82점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평

점 2.54±0.50점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

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Mean scores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N=228)

Variable Min Max M±SD

Social Support 3.56 4.05 3.84±0.7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04 3.62 3.36±0.82

Job-Seeking Stress 1.97 3.28 2.54±0.5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진로 결정 자

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학년(t=-2.26, 

p=.024), 주관적 건강상태(F=5.75, p=.004), 대인관계

(F=28.21, p<.001), 전공만족도(F=7.62, p<.001), 취업

영향요인(F=2.37, p=.03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고, 주관

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사회적지

지 정도가 높았다. 또한,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 불만족인 경우보다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게 조

사되었다. 전공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낮

은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순수한 실력이 취업영향요인에 있어서 취업스트레

스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년(t=-3.33, p=.002), 연

령(t=-2.12 p=.035), 학업성적(F=6.80, p<.001), 주관

적 건강상태(F=5.39, p=.005), 대인관계(F=7.11, 

p<.001), 전공 선택동기(F=2.49, p=.044), 전공만족도

(F=11.61, p<.001), 취업준비정도(F=6.89, p<.001)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

이 3학년보다 높았고, 25세 이상 연령에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학업성적은 상위권이 중위권 보

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호한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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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는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

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보통 이하 낮은 경우보다, 취업

준비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보통 이하 낮은 경우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정도(F=2.44, p=.048), 첫 

희망진로(F=3.17, p=.025), 취업영향요인(F=2.23, 

p=.04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취업준비정도가 높은 경우가 보통 이하 낮은 경

우보다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또한 첫 희망 진

로가 병원간호사 또는 간호직 공무원인 경우가 보건교

사나 산업 간호사 희망인 경우보다 취업스트레스 정도

가 높게 나타났다. 취업영향요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

적 배경이나 인맥에서 취업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끼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3.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사회적 지지

(r=-.37,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29,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사회적 지

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정

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45, p<.001)은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N=228)

Variable

Job-seeking 

stress

Social 

support

r(p)

Social support -.37(<.001) 1

Career decision

- making self-efficacy
-.29(<.001) .45(<.001)

3.5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낸 취업준비정도, 첫 희망 진로, 취업영향요인

과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사회적지

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취업스트

레스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4.38, 

p<.001),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사회적지지(β=-.30, p＜.001), 첫 희망 진로(β

=.15, p=.016), 취업준비정도(β=-.16, p=.011),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β=-.16, p=.016)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19% 설명하였다.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Job-Seeking Stress

  (N=228)

Variable β t p
Adjusted

R2
F

Social support -0.30 -4.56 <.001 0.13 14.38*

First hope

career
0.15 2.44 0.016 0.16

Preparation for 

job seeking
-0.16 -2.57 0.011 0.17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0.16 -2.43 0.016 0.19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취업준비 구체적 전략이 필요한 3·4학년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

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파악을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2.54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2-4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Ahn과 Kim[23]의 연구와 졸업학년 간호학생을 대상

으로 한 Choi와 Jung[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1-4학년 무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22]의 연구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별 차이 및 조사 시기에 따른 결과

의 차이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저학년의 경우에는 

막연한 취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4학년 초기의 경우에

는 2학기 국가고시 대비 전 취업준비가 완료되어야 한

다는 생각에 취업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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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28)

Variable Categorie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Grade
3 3.81±0.52 -2.26 

(.024) 

3.97±0.44 -3.33

(.002) 

2.31±0.60 1.32

(.189) 
　

4 4.03±0.64 4.32±0.59 2.16±0.74 

Gender
Male 3.84±0.60 -0.04 

(.971) 

4.09±0.64 0.88 

(.380)

2.24±0.80 -0.35

(.726) Female 3.84±0.54 4.01±0.45 2.29±0.60 

Age
20-24 3.83±0.55 -0.79 

(.427)

4.00±0.49 -2.12 

(.035)　

2.29±0.62 0.20

(.845)
　

25 ≦ 3.93±0.53 4.23±0.32 2.26±0.71 

S c h o o l 

grades

gooda 3.98±0.54 
2.53 

(.082)　

4.22±0.49 
6.80 

(<.001)
a>b

2.14±0.69 
2.01

(.136)　
　

　

moderateb 3.81±0.53 3.95±0.44 2.34±0.60 

badc 3.75±0.60 4.03±0.56 2.31±0.62 

Subjective

h e a l t h 

status

Healthya 3.93±0.55 
5.75 

(.004) 　
a>c

4.12±0.46 
5.39 

(.005)　
a>b

2.26±0.69 
1.38

(.253) 　

　

　
Averageb 3.77±0.51 3.91±0.46 2.34±0.54 

Fragilec 3.33±0.58 4.02±0.80 1.97±0.50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a 4.01±0.49 
28.21 

(<.001)　
a>b,c

4.10±0.44 
7.11 

(<.001)　
a>b

2.24±0.62 
1.54 

(.216)
　

　

Moderateb 3.53±0.48 3.87±0.52 2.38±0.63 

Dissatisfiedc 2.98±0.14 3.66±0.08 2.52±0.16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consider high 

school grades
3.82±0.59 

0.18 

(.947) 

4.08±0.46 

2.49 

(.044)

2.32±0.62 

2.10 

(.082) 

　

　

　

　

aptitude and 

hobbies
3.88±0.56 4.11±0.49 2.18±0.67 

High 

employment 

rate after 

graduation

3.83±0.54 4.01±0.45 2.42±0.60 

parent or 

teacher's 

recommendation

3.81±0.51 3.91±0.43 2.23±0.53 

other 3.73±0.63 3.57±1.03 1.93±0.80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higha 4.02±0.61 

7.62 

(<.001)　
a,b,c>d

4.46±0.59 

11.61 

(<.001)　
a,b>c,d,e

2.18±0.82 

1.70 

(.150)

　

　

　

　

highb 3.97±0.52 4.10±0.42 2.21±0.60 

Moderatec 3.76±0.50 3.93±0.40 2.32±0.57 

lowd 3.21±0.44 3.66±0.34 2.64±0.50 

Very lowe 3.69±0.40 3.46±0.85 2.42±0.96 

Preparation 

for job

seeking

Very higha 4.17±0.36 

2.29 

(.061)

4.49±0.57 

6.89 

(<.001)
a>c,d

2.26±0.91 

2.44 

(.048)
a,b>c,d,e 　

highb 3.87±0.59 4.10±0.44 2.32±0.57 

Moderatec 3.81±0.55 3.98±0.45 2.20±0.59 

lowd 3.75±0.51 3.87±0.44 2.44±0.56 

Very lowe 3.74±0.48 3.74±0.65 3.20±1.25 

First hope

career

Hospital nursea 3.85±0.56 

0.98 

(.401) 　

4.03±0.50 

1.43 

(.240)

2.25±0.62 

3.17 

(.025) 
a,b>c,d

Nursing officialsb 3.71±0.49 3.88±0.38 2.58±0.55 

Health teacherc 4.30±0.14 4.50±0.08 1.52±0.61 

Industrial 

nursed 3.84±0.33 4.02±0.20 2.44±0.39 

Factors 

affecting 

job seeking

Pure skills 3.94±0.53 

2.37 

(.031)

4.08±0.49 

1.39 

(.220)

2.30±0.65 

2.23 

(.042) 

　

　

　

　

　

　

Will planning, goal 3.86±0.54 4.04±0.48 2.20±0.57 

Socio-economi

c background, 

social network

3.47±0.62 3.78±0.48 2.74±0.50 

School 

reputation
3.80±0.48 3.97±0.57 2.38±0.71 

School professor 

support
3.71±0.39 3.91±0.34 2.65±0.73 

Senior's help 3.20±0.74 3.86±0.37 2.09±1.48 

other 3.40±0.69 3.62±0.55 2.5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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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전공 대학생들에 비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

진로가 비교적 뚜렷한 직무 전문성을 지닌 간호학생들

의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가 일개대학의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조사 시기 및 대상자별에 따른 반

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은 취업준비정도, 첫 희망진로, 취업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준비정도가 높은 학생이 취업스트

레스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8,13]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종별은 상이하지만 나

름대로의 취업스트레스는 경험하고 있고[9], 취업영향

요인으로 본인의 의지나 계획, 목표가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여 간호학생 개별적 맞춤형 지도와 취업스트레스 

완화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5점 만점에 3.84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지

지를 실증 검증한 선행연구[4,7,12]와 유사하거나, 약

간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친구, 가족, 교수 등 

지지자원의 사회 환경이다[10]. 개인의 사회적 지지 지

각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촉진과 긍정적 사

고방식을 가져 스트레스에 대한 고통과 인식의 심각성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7,10,26], 사회적 지지는 간

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완화에 중요한 역할임을 예측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취업영

향요인에서 학교의 지명도와 학교교수 지원정도의 평

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지도교수 및 취업진로 담당교수

의 멘토링 역할과 대학과 학과차원의 사회적지지 유지 

향상을 위한 전략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36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졸업학년 및 전 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여러 연구들[7,9,18,2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적성과 취미가 맞아 스스로 간호학 전공을 선택

한 학생들이 많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 보고한 Lee 등[25]의 연구보다는 다소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향상[25]과 간

호학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취업진로지도 프로

그램의 개발 및 적용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

키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미래계획 점수가 가장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별 대학일자리 센터 등

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특강 등 취업진

로 로드맵 등을 활용한 취업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학년 간호학생은 이론과 임상 실습 

등의 여유없는 교육과정 이수로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

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러

한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

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졌다. 

이는 진로장벽이 낮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7,12,17,27]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취업준비정도, 첫 희망진로, 사회적 지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이 높고, 적

극적일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고, 두 변수의 관계에 있

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함을 보

고한 Kim[27]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취업

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캠프와 현장전문가의 실전 면

접 등을 활용한 진로능력 강화프로그램[8]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취업을 앞둔 고학년보다 저학

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리라 생각된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대로 인한 자기 주도적 

취업역량 강화와 더불어 심리상담 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회적 지지 획득이 추가된다면 간호학생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차별화된 취업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취업스트레스 영향 요인 확인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준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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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첫 희망진로,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스트레스를 19%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이들 변수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한 효과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화된 연구결

과를 위한 조사 대상 확대와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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